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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levels of vocational awareness and 

the professional ethics recognition in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00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pplementary education program for dental hygienists in 

the first half of 2017. Total 328 subjects’ materials were analyzed. Results: A reason for working in terms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was very high with 81.4% in ‘aiming to earn money’. A goal of working was 

the highest with 41.5% in ‘financial independence’. The professional ethics approach level was indicated 

to be the highest with 3.33 points in the domain of human relation. It was shown to be in order of the job 

satisfaction level with 3.21 points, followed by the lifelong working with 3.17 points, the vocational ethics 

observance with 2.95 points, the workplace satisfaction level with 2.82 points, and the job anxiety level 

with 2.65 points. The domain in the job anxiety leve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the higher age and work career in case of the married and in case of Seoul as a 

workplace. The domain in the professional ethics observance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high in the 

higher work career in case of the married and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as a workplace. The domain in 

the lifelong working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case of the married. Conclus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professional ethics as a dental hygienist and for the securement of its practice 

starting from the education for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will be needed aiming at the approach to the professional ethics and the reinforcement in the vocational 

ethic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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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경제적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행복의 조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사

회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지위, 보수, 대인관계, 그리고 심리 · 사회적 역할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의 선택은 불가피하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

과 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1].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직업분류에 따르면, 현재의 치과위생사 직종은 보건의료직 가운데 치과와 

관련한 기술직에 해당하며[2], 직종을 그 전문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 준

전문가’에 속하는 치과기술종사자이다[3].

따라서 구강보건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기사로서 더 나

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전문직업성이 확립되어야 하며[4], 중요한 논

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윤리와의 접목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과 바람직한 직업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윤리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윤리를 직업이라는 특수

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을 뜻하며, 모든 직업인은 윤리적 상황에 종

종 직면하게 되며, 이런 경우 복잡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전문성이란 윤리성

을 수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인은 확고한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5]. 

치과위생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6], 윤리적 가치관 확립은 임상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직업적 전문성을 키워주며, 

이러한 전문성은 곧 의료행위자 자신의 직무만족을 높여 줄 것이다[7].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및 개선방안[8,9], 직무만족도 제고 방안[10-13]

등에 중점을 둔 연구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식[1,14] 또는 전문직업성[4,15]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윤리 의식이 어

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문제의 확산에 즈음하여 

치과위생사의 직업 의식 및 윤리의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PO1-201602-23-001)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서울 · 경기도 치과위생사 회원 중 상반기 보수교육

에 참석한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의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수준으로 산출하여 314명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 중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32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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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김 등[1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였

고, 치위생 분야의 전문가 자문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 후 최종 완성된 설문문항은 총 31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직업인식 2문항(일하는 이유, 일하는 목적), 직업윤리의식 관련 4문항(직업윤리 

인지정도, 직업윤리 준수정도, 알게 된 경위, 장애요인), 직업윤리 접근도 19문항(6가지 구성요인으

로 직업윤리준수, 직장만족도, 평생직업, 인간관계, 직업만족도, 직업불안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윤리 접근도 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였

다.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업윤리 접근도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9로 나타났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직업인식 및 직업윤리의식은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직업윤리 접근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직업윤리 접근도 각 영

역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5세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26세-30세 26.8%, 31세-35

세 18.3%, 36세-40세 10.1%, 41세 이상 7.6% 순으로 나타났고, 최소 21세에서 최대 55세로 평균연

령은 29.3세로 나타났다. 총 경력은 2-5년 이하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2.3%, 1년 이하 

20.4%, 11년-15년 18.6%, 16년 이상 6.1% 순이었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6년으로 평균경력은 6.7

년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68.0%, 기혼 32.0%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 73.2%, 학사 25.0%, 대학원 이상 1.8%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지역은 서울 

34.8%, 경기도 47.9%, 기타지역이 15.5% 이었으며, 근무지는 대학(종합)병원 7.0%, 치과병원 

11.0%, 치과의원 82.0%로 대부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Table 1>.

 

2. 직업인식과 직업윤리 의식 실태

직업정체성에 있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가 81.4%로 매우 높았으며, ‘자기실현과 자기

만족을 위해’ 13.7%, ‘사회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3.4%, 기타 1.5% 순이였으며, 기타 의견

으로는 소일거리와 특별한 의식없이 남이 하니까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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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목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부를 축적하기 위해’ 18.6%, ‘나의 

가족을 위해’ 18.3%, ‘여가를 위한 비용을 벌기 위해’ 9.1%,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해’ 

7.0%, 기타 5.5% 순이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와 별다른 목적없이 일

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2>.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대한 인지 정도는 알고 있거나

(57.6%)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8.5%)가 6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대충안다 28.4%, 모른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year) ≤25

26-30

31-35

36-40

≥41

122 (  37.2)

88 (  26.8)

60 (  18.3)

33 (  10.1)

25 (    7.6)

Working career ≤1 years

2-5 years

6-10 years

11-15 years

≥16 years

67 (  20.4)

107 (  32.6)

73 (  22.3)

61 (  18.6)

20 (    6.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05 (  32.0)

223 (  68.0)

Academic background College

University

≥Master 

240 (  73.2)

82 (  25.0)

6 (    1.8)

Working area Seoul

Gyeonggi

Etc.

114 (  34.8)

163 (  49.7)

51 (  15.5)

Type of work place College dental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23 (    7.0)

36 (  11.0)

269 (  82.0)

Total 328 (100.0)

Table 2. Occupational identity

Characteristics Division N (%)

Reason to work To make money

To fulfill our duty as a member of society

For self-realization and self-satisfaction

Etc.

267 (  81.4)

11 (    3.4)

45 (  13.7)

5 (    1.5)

Purpose of work For my family

To accumulate wealth

To receive social status and recognition

Economic independence

To make money for leisure

Etc.

60 (  18.3)

61 (  18.6)

23 (    7.0)

136 (  41.5)

30 (    9.1)

18 (    5.5)

Total 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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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의 수준을 보였다. 직업윤리 준수정도는 ‘노력한다’가 68.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22.6%, ‘매우 노력한다’ 7.3%, 아니다 1.8% 순으로 나타났다. 알게 된 경위는 학교가 32.6%로 가장 

높았고, 직장 또는 직장내규 22.9%, 스스로 15.9%, 직장외 교육훈련을 통해 12.5%, 관련단체나 협

회 6.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지키려 하고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

가 17.4%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람이 지키는 않는 분위기’ 12.8%, ‘최고경영자’ 11.9%, ‘직장내 상

사’ 9.5%, 기타 6.1%, ‘직장외부 압력’ 5.2%, ‘동료’ 0.9% 순이었으며, 36.3%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

Table 3. Professional ethics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Vocational ethics awareness Very know

Know

Roughly now

Don’t know

Never know

28 (    8.5)

189 (  57.6)

93 (  28.4)

16 (    4.9)

2 (    0.6)

Vocational ethics observance level Very effort

Effort

Usually

Don’t effort

24 (    7.3)

224 (  68.3)

74 (  22.6)

6 (    1.8)

Methods of information gathering Don’t know

Off-the-job training

In work or employment SOP

Related corporation or association

School

Family and relatives of people

Self

Etc.

21 (    6.4)

41 (  12.5)

75 (  22.9)

20 (    6.1)

107 (  32.6)

2 (    0.6)

52 (  15.9)

10 (    3.0)

Barriers None

Chief executive officer

External pressure

Colleague

Atmosphere that others do not keep

In-work boss

Heavy work

Etc.

119 (  36.3)

39 (  11.9)

17 (    5.2)

3 (    0.9)

42 (  12.8)

31 (    9.5)

57 (  17.4)

20 (    6.1)

Total 328 (100.0)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직업윤리는 <Table 4>와 같다.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한 직업윤리는 전문성이 39.9%로 가장 높았고, 성실성(26.5%), 책임성(10.7%), 친절성

(6.1%), 소명의식(4.0%), 자부심(3.7%), 근면성(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도, 보편성, 예측성, 

절약성, 진취성, 기밀보장 문항은 응답한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생각하는 중요시 되

는 직업윤리에 있어 전문성과 성실성을 중요한 직업윤리 항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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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nk of professional ethics by importance 

Items N (%)

1. Sincerity

2. Fairness

3. Kindness

4. Integrity

5. Justice

6. Cooperation

7. Public interest

8. Participation

9. Universality

10. Prediction

11. Accountability

12. Professionalism

13. Service

14. Diligence

15. Conservation

16. Vocation calling

17. Self-esteem

18. Spirit

19. Airtight security

Total

87 (  26.5)

3 (    0.9)

20 (    6.1)

5 (    1.5)

2 (    0.6)

3 (    0.9)

3 (    0.9)

0 (    0.0)

0 (    0.0)

0 (    0.0)

35 (  10.7)

131 (  39.9)

4 (    1.2)

10 (    3.0)

0 (    0.0)

13 (    4.0)

12 (    3.7)

0 (    0.0)

0 (    0.0)

328 (10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 접근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윤리 접근 정도는 <Table 5>와 같다. 직업윤리의 접근도를 직업윤리준

수, 직장만족도, 평생직업, 인간관계, 직업만족도, 직업불안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

면 인간관계 영역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 3.21점, 평생직업 3.17점, 직업윤

리준수 2.95점, 직장만족도 2.82점, 직업불안수준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직업불안수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불안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직업윤리준수에 있어

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윤리준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근무경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직업윤리준수와 직업불안수준으로 경력이 높을수

록 두 영역의 수준 모두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준

수, 평생직업, 직업불안수준 영역에서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준수와 직업불안수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윤리준수

는 경기지역이 3.00점으로 서울 2.98점, 기타 2.75점보다 높았고, 직업불안수준에서는 서울이 2.75

점으로 경기 2.65점, 기타 2.4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근무지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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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fessional ethics approac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Professional 

ethics 

compliance

Work 

satisfaction
Lifetime job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Job anxiety 

level

Total 2.95±0.60 2.82±0.65 3.17±0.81 3.33±0.53 3.21±0.59 2.65±0.73

Age (year) ≤25

26-30

31-35

36-40

≥41

2.87±0.60

2.92±0.53

2.98±0.57

3.08±0.65

3.24±0.63

2.80±0.68

2.83±0.62

2.85±0.68

2.77±0.66

2.87±0.58

3.14±0.90

3.09±0.77

3.36±0.75

3.28±0.77

3.06±0.56

3.42±0.52

3.35±0.51

3.22±0.53

3.22±0.57

3.30±0.52

3.21±0.64

3.21±0.52

3.23±0.55

3.12±0.72

3.31±0.51

2.47±0.71a

2.67±0.78ab

2.76±0.68ab

2.84±0.71b

2.92±0.70b

F (p*) 2.349 (0.054) 0.152 (0.962) 1.397 (0.235) 1.849 (0.119) 0.350 (0.844) 3.551 (0.007)

Working 

career

≤1 years

2-5 years

6-10 years

11-15 years

≥16 years

2.85±0.51a

2.89±0.65a

2.95±0.58ab

3.10±0.58ab

3.18±0.66b

2.77±0.62

2.80±0.65

2.84±0.75

2.88±0.55

2.81±0.65

3.15±0.84

3.14±0.85

3.10±0.84

3.37±0.71

3.12±0.50

3.45±0.47

3.36±0.55

3.30±0.56

3.28±0.46

3.10±0.54

3.20±0.62

3.21±0.60

3.25±0.60

3.21±0.53

3.15±0.67

2.48±0.71a

2.57±0.73a

2.63±0.75a

2.95±0.69b

2.80±0.67ab

F (p*) 2.510 (0.042) 0.275 (0.894) 1.153 (0.331) 2.181 (0.071) 0.155 (0.961) 3.963 (0.00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11±0.56

2.89±0.61

2.82±0.65

2.82±0.65

3.34±0.68

3.10±0.85

3.28±0.55

3.36±0.51

3.27±0.53

3.19±0.62

2.82±0.68

2.57±0.74

t (p*) 3.198 (0.002) -0.002 (0.998) 2.516 (0.012) -1.260 (0.209) 1.207 (0.228) 2.972 (0.003)

Academic 

background

College

University

≥Master 

2.95±0.61

2.95±0.57

3.16±0.72

2.83±0.67

2.76±0.61

3.33±0.43

3.20±0.80

3.11±0.85

3.25±0.52

3.34±0.55

3.30±0.44

3.44±0.50

3.20±0.58

3.20±0.61

3.73±0.35

2.70±0.74

2.53±0.69

2.41±1.11

F (p*) 0.364 (0.695) 2.173 (0.116) 0.350 (0.705) 0.278 (0.758) 2.294 (0.102) 1.976 (0.140)

Working area Seoul

Gyeonggi

Etc.

2.98±0.63b

3.00±0.59b

2.75±0.52a

2.90±0.65

2.82±0.65

2.63±0.60

3.30±0.75

3.15±0.85

3.00±0.76

3.30±0.51

3.35±0.55

3.35±0.48

3.18±0.63

3.26±0.59

3.14±0.51

2.75±0.68b

2.65±0.74b

2.42±0.79a

F (p*) 3.577 (0.029) 2.947 (0.054) 2.692 (0.069) 0.387 (0.680) 1.094 (0.336) 3.545 (0.030)

Type of work 

place

College hospital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3.04±0.61

3.02±0.72

2.94±0.58

2.61±0.65

2.81±0.78

2.84±0.63

3.08±0.79

3.08±0.91

3.20±0.80

3.36±0.49

3.45±0.61

3.32±0.52

2.98±0.60

3.26±0.66

3.23±0.58

2.89±0.62

2.58±0.76

2.64±0.74

F (p*) 0.578 (0.562) 1.239 (0.291) 0.493 (0.611) 0.999 (0.369) 1.977 (0.140) 1.384 (0.252)

*by t-test or one-way ANOVA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4. 직업윤리 접근도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

직업윤리 접근도 각 영역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한 상관관계

를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직업만족도와 직장만족도(r=0.627), 평생직업(r=0.518), 직업윤리준

수(r=0.419), 평생직업과 직장만족도(r=0.344), 직장만족도와 직업윤리준수(r=0.344) 순으로 나

타나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직장만족도, 평생직업, 직업윤리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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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fessional ethics approach correlation between each area

Professional 

ethics compliance

Work 

satisfaction
Lifetime job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Job anxiety 

level

Professional ethics 

compliance

1.000

Work satisfaction 0.344** 1.000

Lifetime job 0.270** 0.344** 1.000

Relationships 0.300** 0.321** 0.208** 1.000

Job satisfaction 0.419** 0.627** 0.518** 0.310** 1.000

Job anxiety level 0.220** 0.205** 0.233**

0.104 0.150* 1.000

*
p<0.05,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총괄 및 고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기술 발전의 쾌거는 이루었지만 가치관 갈등으로 인

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직업적 만족도가 낮거나 원만한 인간관계의 부족으로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

기도 한다[17]. 또한 의학 기술의 발전은 전통윤리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7].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

과위생사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직업윤리 의식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있어 연령은 25세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21세에서 최대 55세로 평

균연령은 29.3세로 나타나, 국가고용정보원[18]에서 발표한 치과위생사의 평균 연령이 하위 6위로

서 평균 27.6세로 낮게 조사되었던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

나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도 현 시대상을 반영하여 과거보다는 좀 더 오래 현직에 있다는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총 경력은 2-5년 이하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6년으로 평균경력

은 6.7년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는 직업 활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추구하는가와 직업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

각하며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업전문성 의식과도 연결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일은 경제적 기능 이외

에 사회구성원과의 결속, 귀속감, 참여의식을 실현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나[19], 본 연구 결과 직업정

체성에 있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가 81.4%로 매우 높았으며, 일하는 목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임[1]의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견해로 가장 우선 순위가 생활수입을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것과 장과 김[14]의 연구결과에서도 직업의 견해로 ‘생활수입을 위한 수단이다’가 71.6%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직업에 대한 개념이 현실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

과의사직에 대한 연구[19]에서도 자기실현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자율성의 가

치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20]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생활방식’과 ‘경제적 보상’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 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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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직업을 인식하는데 있어 삼성경제연구소[21]의 보고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직장인의 행복 증

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과 Clase와 Ruiz Quintanilla[22]는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재정적인 보상에 관계없이 직업만족은 매우 높고, 반면에 직업스트레스는 매

우 낮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처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장과 김[14]의 연구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수반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로

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치과위생사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직업윤리 의식과 관련

해서 봉사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치과위생사 직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직업윤리를 선택한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직업윤

리는 전문성이 39.9%로 가장 높았고, 성실성(26.5%), 책임성(10.7%), 친절성(6.1%), 소명의식

(4.0%), 자부심(3.7%), 근면성(3.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별 직업윤리 요인들을 연구한

[16] 결과 우리나라에서 직업윤리 중 가장 강조되는 요인으로 44개 직업 중 62.4%에 해당하는 27개 

직업에서 ‘전문성’을 요구한 결과와 같았다. 그 외에 책임성과 기밀보장은 19개 직업에서, 성실성과 

소명의식은 13개 직업에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한[23]은 치과위생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므로 어느 직업보다 높은 직업윤

리와 생명윤리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24]와 황 등[25]은 치과

위생사는 직무관련 지식이나 기술의 연마와 함께 소명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

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

생사 윤리강령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

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윤리에 대한 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6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직업윤리 준수정도는 ‘노력한다’가 68.3%로 나타났으며, 알게 된 

경위는 학교가 32.6%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지키려 하고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강압적인 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17.4%로 가장 높았다. 김 등[16]의 연구에서도 재직근

로자의 2/3이상이 직업윤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직업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열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직업윤리 의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

어진다. 그러나 직업윤리에 대한 정보처는 매우 수동적으로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단체 및 협

회 등에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직업윤리의 실천도를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윤리 접근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영역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만족도 3.21점, 평생직업 3.17점, 직업윤리준수 2.95점, 직장만족도 2.82점, 직업불안수준 2.65점 순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직업불안수준에 있어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과 경력이 높아지면서 고용자 입장에서는 급여 문제나 

구성원들간의 상하관계 등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임상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직업윤

리준수와 관련해서는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이와 한[23]의 연구에서 경력과 연봉이 높은 대상자는 윤리적인 성향과 전문 직업성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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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과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직업만족도는 3.21점 수준으로 일부 연구[26,27]에서 소명

의식과 직무만족과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여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직업윤리수준, 평생직업, 직업불안수준 영역에서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인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로서의 올바른 직업윤리의 정립과 그 실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올바른 직업윤리의 정립을 위한 교육은 본격적으로 직업가치가 발달, 형성, 고착화되는 대학교

육 기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치위생(학)과 교육에서부터 직업윤리 접근 및 직업윤

리 의식강화를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가치인식과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치위생(학)과 교육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단면조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임상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

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인식과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서 각각의 업

무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인식시키고 이에 따른 치과위생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직업윤리 의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실시되

었으며, 2017년 상반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2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5세 이하가 37.2%, 총 경력은 2-5년 이하가 32.6%로 가장 높았으며, 평

균연령은 29.3세, 평균경력은 6.7년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미혼 68.0%, 기혼 32.0%로 나타

났다.

2. 직업정체성에 있어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가 81.4%로 매우 높았으며, 일하는 목적으로

는 ‘경제적 자립’이 41.5%로 가장 높았다. 

3.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대한 인지 정도는 알고 있거나(57.6%),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8.5%)가 

6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준수정도는 ‘노력한다’가 68.3%로 나타났으며, 알게 된 경위는 

학교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키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는 과

중한 업무가 17.4%로 가장 높았다.

4. 직업윤리 접근 정도는 인간관계 영역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 3.21점, 평

생직업 3.17점, 직업윤리준수 2.95점, 직장만족도 2.82점, 직업불안수준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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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있어 직업불안수준 영역에서는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서울이 근무지인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윤리준수 영역에서는 근무경력이 높

을수록, 기혼인 경우, 경기도가 근무지인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직업 영역에서는 

기혼인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6. 직업윤리 접근도 각 영역들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직장

만족도, 평생직업, 직업윤리준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로서 올바른 직업윤리의 정립과 그 실천의 확보를 위해 치위생(학)과 교육에서

부터 직업윤리 접근 및 직업윤리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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